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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4. 2.(목)

 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3월 31일(화) ｢2025 국가자살예방전략｣*에 따라 

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**과 자살예방센터 간의 자살 고위험군 발굴·연계를 

위한 ｢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업무 지침｣을 마련하여 배포·시행하였다. 

또한 지속적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  *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추진

 ** 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, 노인보호전문기관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

 그간 자살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자살예방센터와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 

간의 정보 연계는 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, 병무청 3개 기관에서만 

이루어져 왔다. 그러나 자살의 원인은 실직, 경제적 어려움, 정신건강 문제, 

가족 간 갈등 등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기관에서 자살 

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.

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센터와 정보가 연계되는 기관을 15개 기관으로 

확대*하였다. 이번에 연계되는 기관에는 우선 지침을 배포해 공문으로 

연계·의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, 앞으로 연계 시스템을 개발해 업무를 

전산화할 계획이다.

  * 고용복지플러스센터, 가족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시군구 드림스타트, 
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, 청년미래센터, 노인보호전문기관,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, 

장애인보건의료센터, 발달장애인지원센터, 스마일센터, 소상공인지원센터

광부 보도참고자료

자살 고위험군 발굴·연계 지침 마련...
범정부 협업체계 강화

- 취약계층 지원기관 참여 확대 및 전산 연계시스템 구축 추진 -


